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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337번  미사 시작  

예물준비성가  221번  받아 주소서  

영성체성가  
152번 

498번 

 오 지극한 신비여  

 예수여 기리리다  

파견성가 4번  찬양하라  

화답송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Chloe Lee • Jaycee Choi • Jacob Lee 

8시 미사  Luna Bae • Bona Lee • Peter Pecoraro 

9시 30분 미사   Ketheren Shin Mina Kim Sam Hong  Olivia Baek  Terri Kim • Joseph Lee • Christian Lee 

11시 미사  Regina Lee • Sara Kim • Sia Kim  

5시 미사  전가별 • 박여원 • 박지윤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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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연중 제20주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중요한 질문

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구원의 보

편성”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믿

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는 “하느님을 

믿지는 않지만, 착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구원

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되어” (야고 2,24) 구원을 받

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믿음에 따르는 의로움을 구분해 보면, 첫 번째

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사 56,1)

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계약을 준수하는 것”

(이사 56,6)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의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던,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온 율법

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마태 

22,37-40)는 말씀을 기억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따르는 의로운 실천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참

가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

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태 12,50)라고 

선언하신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 “하느님을 믿지 않지만, 

착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 복음을 보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런 의문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왜 굳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지?’ 또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사도 4,12)라고 적혀있

는 것을 분명히 읽었는데, ‘하느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

을 받을 수 있다니?’라고 생각하며 혼란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복음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처음에 예수

님께서는 마귀 들린 딸의 치유를 바라며, “다윗의 자손

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태 

15,22)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가나안 부인에게 한마디

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녀들

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

다.”(마태 15,26)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의 모습이 조금은 인색해 보이고 평소 우리가 알아온 

주님의 모습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색하고 자비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과 달리,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는 먹습니다.”(마태 15,27)라고 대답한 가나안 여인의 

모습에서, 모욕과 치욕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딸의 치

유만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모욕과 치욕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딸의 치유만을 생

각하는 가나안 부인의 모습에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부인의 대답을 듣고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마태 15,28)하고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 이전에, 딸을 사랑하는 어머

니의 마음의 크기를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이었던, “하느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는 “하느님을 믿지는 않지

만, 착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

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질문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께서는 온

갖 모욕과 치욕을 견디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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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시면서까지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

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

니다. 그러니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

랑과 자비,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도록 합시

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예수님께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달라고 청하도록 합시다. 

  오늘 연중 제20주일을 맞이합니다. 연중시기의 3분

의 2가 지나가고, 여름도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이제 

여름을 갈무리할 때가 옵니다. 아직 여름을 즐기지 못

한 분들은 남은 여름 열심히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습하고 무더워서 고생하신 분은 다가오

는 9월의 하늘을 기대할 만하겠습니다. 여름은 여름대

로, 가을은 가을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

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절실합니다. 믿음은 의지가 되고, 의지는 행동이 

되어 믿는 바를 만들어 냅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

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패

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좌절

이 찾아옵니다. 좌절에 의해 믿음이 개구쟁이가 던진 

공에 맞아 깨진 창문처럼 산산이 깨져버리기가 일쑤

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딸아이의 엄마는 마

귀에 들른 딸을 구하기 위해 절실합니다. 절실함을 이

루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

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절실함과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다윗

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마태오 15 : 22) 

 

  사실 아이 엄마는 유다인이 아니라 가나안 이방인이

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딸을 구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이끌었습

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이방인인 가나안 부인의 믿음은 

유다인의 신앙 전통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유다의 자손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진 말로 상황을 설명

한 것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

다…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15 : 24, 26) 

 

  여인은 예수님의 모진 말씀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

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어느 믿음도 이렇게 고백하

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의 절실함은 참으로 

큰 믿음을 갖게 하였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바

꾸었습니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

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15 : 28) 

 

  이방인 여인의 절실함은 물론 딸에 대한 절대적인 사

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절실함이 믿음을 키웠고, 믿음

은 인내와 겸손의 실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인내로 좌절을 이기고 예수님을 치유의 은총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을 해주시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

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분노가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

고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방인도 치유하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

한 사랑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름도 이제 점점 사그라지고 가을이 다가옵니다. 그

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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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일 (8월) 

  공동체 소식                                                                                                                   

알 림 

엘리사벳 모임  

날짜: 8월 24일(목)부터  (장소: 성전) 

매주 목요일 10 a.m. (매달 첫 목요일 제외) 

문의 : 홍 데레사 (917) 843-7676 

본당 설립50주년 기념 골프대회 

(청소년 사목기금 마련)  

장소 : Bethpage State Park (Red Course) 

주소 : 99 Quaker Meeting House Road 

           Farmingdale, NY 11735 

일시 : 9월 7일(목) 

         10 a.m. — Check-In 

            12 p.m. — Shot Gun Start 

 

참가비 : $199 

접수 : 사목 데스크 

문의 : 준비위원장 박영서 베드로 (718) 986-8815 

           

           부위원장 고경현 바오로 (917) 476-9396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즐겁고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금일봉  

백승하 요셉  $5,000 박영서 베드로  $1,000 

미주 평화 신문  $500  

Gift Card $800 (2매) 

부활반 새신자 모집  

첫 모임 : 9월 17일(일)  

시간 : 12 p.m.—1:30 p.m. (토마스 교육관)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새신자 바베큐 파티 

대상 : 2022성탄반과 2023부활반 새신자  

일시 : 8월 27일(일) 12:30 p.m. 

장소 : 사제관 옆 파빌리온   

요셉회 효도잔치  

사제 영명 축일  

순교자 현양 미사  

일시 : 9월 17일(일) 5 p.m.  

장소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주최 : 브루클린교구 한인평신도 협의회
특별헌금  

 

묵주기도 백만단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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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한국학교 교사 모집   

대상반 : 중고등부 (국화반) 

학생 구성 : 8학년 –11학년 고급반   

개학일시 : 9월 9일(토) 

수업일수 : 9월 9일(토)-12월 16일(토) 14주간 

               9 a.m.—1 p.m. 매주 토요일 4시간   

교사 자격: 

  

문의 : 교장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주일학교 교사 모집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풍물반 모집  

한국학교 2023-2024학년도 1학기 등록    

주일학교 등록  

개학 : 9월 10일(일)  

대상 : Kindergarten—12학년까지  

등록기간 : 9월 3일(일)까지  

접수 : 주일 – 성당 친교실 (어머니 연합회) 

         평일— 성당 사무실   

접수시간 : 10:30 a.m.—12:30 p.m. (일요일)  

등록비 : 한 자녀 $120, 두 번째 자녀 $120,  

            세 번째 자녀 $70, 네 번째부터 무료 

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비 

$10이 추가됩니다.  

등록비 납부는 신용조합에서 받습니다.  

문의 : 이연주 제인 (718) 551-5090 

본당 설립50주년 기념 음악회 참가자 모집  

10월 1일(일)에 하는 음악회에 함께 하실  

“옛 성가대 선배님”을 모십니다.  

문의 : 윤경 (917) 838-5103 

         이경재 (917) 699-0858 

         이원호 (646) 823-6991 

한국학교 보조교사 모집과 첫 모임    

일시 : 8월 27일(일) 10:30 a.m.  

장소 : 한국학교 교무실  

대상반 : 유아반—초등부  

보조교사 자격 : 아아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고등학교 11학년 이상  

문의 : 교장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로사리오회 비빕밥 판매   

로사리오회에서 맛있는 비빕밥을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년 퀸즈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Navajo Domestic Mission Trip” 

지난 7월 22일(토)부터 8월 2

일(수)까지 활동했던 나바오  

미션 활동 영상을 



        공동체 소식                                                                                        2023년 8월 20일 

알 림 알 림  

 황혜성, 곽세영, 김민지  

 

  

생활 상담소  

8월 27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8월 6일(일) - 8월 12일(토) 30,560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1,006,246 단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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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이냐시오 영성 침묵피정 (4박5일) 2023년 꽃동네 가정성화 피정  

주제: 희생과 사랑을 통한 가정의 성화  

일시: 8월 26일(토) 9 a.m. ~ 27일(일) 5 p.m. 

장소: 팰팍, NJ 가톨릭 센터 

주소 :  

강사: 전남현 야고보 신부 (파나마 꽃동네),  

          김태형 야고보 수사 (파라과이 꽃동네) 

접수: (201) 230-5643 또는 (201) 956-0299 

접수비: 양일간 $50 

베드로회 전임회장님들과 바베큐  

일시 : 9월 15일(금) 4 p.m. — 9월 17일(일) 5 p.m. 

장소 : 베네딕도 수도원 (New Jersey)  

참가비 : $300 (50% 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꾸리아 또는  

              꼬미시움 단장에게 제츨  

문의 : 황 그레고리오 (516) 790-0971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로사리오회에서 빈병을 수거합니다. 로사리오회 

데스크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꾸리아 평의회  

날짜 : 8월 27일(일)  1 p.m.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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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3년 8월 20일 



      미사 봉헌                                                                                                 2023년 8월 20일 

9 





3rd Sunday in August                                                                                            Announcements  

          Announcements                                                                                                                                                        August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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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ry Prayer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Aug. 12th (Sat) is 
1,006,246 decades.  
Aug. 6th (Sun) — Aug. 12th (Sat) : 30,560 decades 

Cornerstone Meeting  

 

 

Seeking for Sunday School Teachers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Sr. Johannes Cho or 
                Church office (718) 321-7676 

Mass  

1st Day of School : Sep. 9th (Sat)  9 a.m. 
Registration Period : Aug. 20st (Today) 
Time : 10:30 a.m.—12:30 p.m.  
Place : Korean School office at Education Center 
Tuition : one student-$250, two students-$480,  
              three and more- $500 
Inquiries : Matthew Yu Seung Choi (917) 683-4216 
Registration is accepted until Aug. 20th (Sun). 
It must be done by a guardian/parent in personal.   

Sunday School Register 

 

Special Collection   
 

The Solemnity of Korean Martyrs (Saints An-
drew Kim Tae-Gon, Priest, and Paul Chong Ha-
Sang, and Companions, Martyrs) 

 

Father Bernard Hee Bong Nam Feast Day  

 

We will be holding a liturgy workshop for students who 
wish to be a part of the Sunday 9:30 liturgy. It will also 
be mandatory for the current members who did not 
attend any Liturgy workshop in 2023 
Date of workshop : Sep. 24th (Sun)  
Application due : Sep. 10th (Sun)  
Start Time : 11:30 a.m. (After Sunday School has ended      
                   * Snack and Lunch will be provided) 
End Time : 3 p.m. (Estimated time)  
Place : Educational Center and/or church  
Grades : 4th to 12th  
Application forms will b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to either Mr. Andrew 
Kim, Mr. Kevin Lee, Ms. Christine Cho ro Ms. Mary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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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wentieth Sunday of Ordinary Time 

Weekly Homily                                                                                                                                                           August 20, 2023 

  
 

 That the faith and joy of believers attract unbelievers into God’s loving arm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people of every race and culture seek to understand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themselve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on the verge of giving up find the strength to persevere and know that they are not alon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every immigrant and alien be treated with dignity as a beloved child of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teachers and instructors of this community who are preparing to teach the children: that 

they be inspired and strengthened by the Holy Spiri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form this community of faith root out prejudice and welcome every stranger, let us 

pray to the Lord. ◎ 

 We hear or read the gospels so often, the stories seem familiar but we often miss the deeper meaning. For 
their time (and ours, for that matter!) the power of the gospels was and is revolutionary. In a world that pushed 
women down or to the sidelines, the Gospel of Luke sets a teenage girl front and center in the entire story of our 
salvation. In a society where a man could divorce a woman for something as trivial as burning dinner simply by 
writing “I divorce you” three times, the Gospel of Matthew records Jesus revoking a man’s right to divorce at all. 
The Gospel of Mark confers the honor of being Jesus’ “mother or brother or sister” upon anyone who does the 
will of God. And John, for his part, declares it was a woman, and not a male disciple, who was the first to encoun-
ter the Risen Lord. 
 
 That’s what makes today’s gospel story of Jesus and the Canaanite woman so shocking. Her daughter is ill. 
Granted, she wasn’t Jewish, but what mother wouldn’t do everything in her power to save her sick child? Even 
though she wasn’t Jewish, she calls out using a Messianic title: “Jesus, Son of David, help me!“ But instead of prais-
ing her, Jesus ignores her. Undeterred by the slight, she yells even louder. Now the disciples are annoyed with her 
and ask Jesus to send her away. Jesus explains he wasn’t sent to help non-Jews but rather the lost sheep of Isra-
el.  The woman pushes forward and falls at Jesus’ feet. Now he can hardly ignore her so he says, “It isn’t right to 
give the children’s food to the dogs.” (It sounds bad in English but the word in Greek is closer to “puppy.”) Jews 
disliked dogs, especially in the house. But Greeks (non-Jews) loved dogs as pets. The Canaanite woman sees her 
chance, “Even the puppie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 master’s table.” Impressed with her faith and willing-
ness to put up with arbitrary social obstacles, Jesus grants her request and heals the daughter—-even from a dis-
tance! How willing are we to challenge society’s attempts to make us or others feel “less than”? How vocal are we 
in acknowledging Jesus as our Lord in public? The witness of the women in the gospels should inspire us to ex-
press our faith more openly so that more people might experience the good new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0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20, 2023 (Year A)  No. 2647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67:2-3,5,6,8 

◎  O God, let all the nations praise you!  

○  May God have pity on us and bless us; may he let his face shine upon us. So may your way be 

known upon earth; among all nations, your salvation.  ◎ 

○  May the nations be glad and exult because you rule the peoples in equity; the nations on the 

earth you guide. ◎ 

○ May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May God bless us, and may 

all the ends of the earth fear him!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Isaiah 56:1,6-7 (118A) 

Second Reading  

   Romans 11:13-15, 29-32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